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겨

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내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카라의 엽구 수거 활동은 지난해 치악산국립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월악산국립공원사무

소 임직원의 적극적 수색으로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 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

다.

불법 엽구로 인한 동물의 피해는 지속해 카라로 제보되고 있으며,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 아

니라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몸을 죄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카라는 2022년 경기 광

주에서 올무에 걸려 허리를 다친 길고양이 ‘윌리’, 2023년 경기 파주에서 올무로 다리를 잃은 

개 ‘레리, 레로’, 2024년 경북 영천에서 올무로 다리를 잘린 개 ‘리함이’, 2025년 경북 영천 동

일 지역에서 덫에 다리를 다친 개 ‘영천이’를 제보받아 구조한 바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

만 최근 3년간 71여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의거, 올무, 덫, 창애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

획하는 도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포획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행위를 일반 시민이 발견하는 경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

방자치단체에 전화, 신문고 등으로 접수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2월 19일(수) 1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캠페인팀

담당 : 조현정 활동가 (070-4760-1209) 김정아 캠페인팀장 (070-4760-7287)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월악산국립공원 내 불법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진행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매년 불법 엽구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 사례를 반복

해 접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뿐 아니라 반려동물,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법 엽

구 제거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이미지] 동물권행동 카라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8일 월악산 일원에서 불법 

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참고 이미지] 2022년 5월, 경기 광주에서 올무에 허리가 걸린 채 발견된 길고양이 ‘윌리’



[참고 이미지] 2025년 1월, 경북 영천에서 덫에 다리가 걸려 구조된 ‘영천이’


